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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교직원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 정치활동 보장 노력”

- 더불어민주당–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협약식 개최 -

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(공동본부장 정동영·이학영)와 전국교직원

노동조합(위원장 박영환)은 26일 오후 2시40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

을 가졌다. 

□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진선미 편사니즘 위원장, 이한주 정책본부 본부장, 김현

정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, 강민정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, 전교조에서 박

영환 위원장, 전승혁·김지연·김지희 부위원장, 양혜정 사무총장, 이한섭 정책실장, 진수영 참교

육실장, 한경희 편집실장, 최선정 대변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.

□ 민주당과 전교조는 이날 정책협약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, 적

정 교사정원 확보, 교사의 수업권·생활지도권·평가권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 

입시 위주의 교육을 혁신,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체제를 완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

하기로 했다.

□ 민주당과 전교조는 또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

ILO 기본협약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호 협의하기로 하는 등 10개 항목에 

이르는 협약서에 서명했다.

□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“더불어민주당과 교육의제와 

교사들의 삶의 문제를 다룰 정책협약을 맺을 수 있어 다행”이라며 “매년 교사들의 

억울한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, 어떤 교육정책도 실현될 수 없을 

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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